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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름방학 중 안전사고 예방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이제 우리 학생들이 즐거운 여름방학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름철은 날씨가 무덥고 태

풍이나 장마 등의 영향으로 여름철 위생 및 전염병, 물놀이 안전사고 등 그 어느 때 보다

도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에 본교에서는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 

수칙을 보내 드리오니 자녀들과 함께 읽어 보시어 자녀들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방학

을 보낼 수 있도록 각별한 지도 부탁드립니다.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수영금지 구역에서는 절대 물놀이를 하지 않고 물놀이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준비 운동을 합니다. 

    또한 식사 직후에는 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물에 들어갈 때에는 손과 발부터 적신 후 들어갑니다. 

   자신의 수영실력을 너무 믿고 깊은 곳에서 수영을 하지 않습니다.

   껌을 씹거나 음식을 먹으면서 수영하면 질식할 위험이 있습니다.

   해수욕장에는 지정된 구역에서만 수영을 하고 항상 보호자와 함께 합니다.

 성폭력 및 학교폭력 예방

   불량 청소년들이 자주 모이는 장소(PC방, 비디오방)에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모르는 사람을 따라 가거나 야간에 골목길을 혼자 다니지 않습니다.

   용돈을 많이 지참하거나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름철 식품위생 및 전염병 예방
   손을 자주 씻어 청결을 유지하고 풋과일이나 불량식품을 먹지 않습니다.

   항상 손을 흐르는 물에 비누로 깨끗하게 씻도록 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등은 가급적 피

하도록 합니다.

 건전한 인터넷 활용 및 네티켓
   컴퓨터를 거실에 설치하여 인터넷 중독으로부터 나를 보호합니다.

   유해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고, 사이버 폭력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하루 중 컴퓨터 사용 시간을 일정하게 정하고 반드시 지키도록 합니다.

 놀이기구, 자연재해 예방
   위험한 장난감은 가지고 놀지 않습니다.

   홍수로 불어난 물 주위에 가지 않습니다.

   산에 갈 때는 부모님과 함께 가고, 독사․독충을 조심합니다.

 실종‧유괴 납치 예방
   외출 시 반드시 부모님께 행선지와 귀가 시간을 말씀드리기 

    일찍 귀가하고 시내를 배회하지 않기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의(심부름 등의 이유) 동행 거절하기



 폭염 대응 행동 요령

   <가정에서>

   균형 있는 식사

    물은 끓이고 음식은 익히기

    에어컨, 선풍기는 잠들기 전 끄거나 예약해두기

    <현장에서>

    시원한 장소로 이동한다.

    탈의, 선풍기, 얼음주머니 등을 이용하여 몸을 차게 식힌다.

    응답이 명료하고 의식이 뚜렷한 경우에는 수분을 섭취한다.

    응답이 없는 경우, 토하는 증상이 있는 경우 수분 섭취를 금지한다.

    119에 신고, 의료기관으로 이송한다.

 교통사고 조심

   무단횡단을 절대로 하지 않으며 횡단보도를 건널 때 녹색불이 들어와도 꼭 차량의 멈춤을 확인

한 후 

    건너도록 합니다. 특히 학원버스나 시내버스에서 내려 반대편으로 길을 건너갈 때에는 반드시 

주위를 

    살피고 건너도록 합니다.

   도로가 위에서는 절대 공놀이를 하거나 친구들과 장난을 치지 않습니다. 

     안전횡단의 5원칙

  

  ▷선다(횡단보도의 도로 연석으로부터 두어 발짝 떨어져 선다)

  ▷본다(왼쪽→오른쪽→왼쪽을 살펴본다)

  ▷손을 든다(한쪽 손을 높이 든다)

  ▷확인한다(더이상 오는 차가 없는지 왼쪽 오른쪽을 확인한다)

  ▷건넌다(천천히 걷는다)

 안전한 자전거 타기 협조

    어린이가 도로에서 자전거를 탈 때 반드시 안전모 착용(도로교통법 제11조)  

   자전거나 인라인 스케이트를 탈 때에는 차가 다니지 않는 안전한 곳에서 타도록 하고 무릎보호

대와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합니다.

   자전거 사고 사망자의 65.8%가 머리손상이 원인이며, 사망자 중 95%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음

    안전모 미착용시 어른 사망률 1.5배, 청소년 사망률 2배 증가

    안전모 착용시 머리손상을 85% 이상 예방 가능(미국 국립고속도로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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